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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popularity of Korean dramas in Japan—including Crash Landing on You (tvN, 2020), 

which ranked first place in the 2020 rankings of Netflix Japan—is suggesting the emergence of a 4th 

Hallyu in Japan, implying a change in the reception of Korean dramas among the Japanese audience.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specific aspects of this change by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the Japanese audience who watch Korean dramas on Netflix. What is new about the current Hallyu 

phenomenon in Japan, where global SVOD platforms mediate Korean dramas? Furthermore, what 

significance can we interpret from thi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8 Japanese viewers of different ages and gender and observed Japanese news articles 

on the 4th Hallyu or Crash Landing on You. Our findings reveal that Netflix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ttracting Japanese viewers to Korean dramas as it provides the latest Korean dramas in real-time and 

its recommendation system prompts the audience to explore more Korean dramas. Secondly, another 

remarkable reason that the Japanese audience chooses Korean dramas among other various global 

content is the growing quality of Korean dramas. With the qualitative turn in the 2010s, Korean 

dramas have been gradually growing in scale and in quality through changes in produ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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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ith the production of Korean Netflix Originals. These changes have shifted the preconceived 

notion that Japanese people have had of Korean dramas, that they mostly show old-fashioned 

melodramatic stories or light romantic comedies aimed primarily at the female audience. All of the 

interviewees had a high opinion of the current Korean dramas, saying that they are a good blend of 

sophisticated stories and spectacular scenes. Therefore, among Japanese viewers, Korean dramas are 

regarded as an outstanding form of global content rather than the content that Japanese people 

consume based on nostalgia or cultural proximity. Lastly, this study discusse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reception of Korean dramas by the Japanese audience. While politic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ave not met a positive moment for the last several years, the reception of Korean dramas 

seem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s and mutual awareness in terms of cultural politics.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 narratives and characters of recent Korean dramas provide progressive 

milestones for feminism and gender discourse in Japanese society. In conclusion, Korean dramas are 

shifting to a more high-quality global content that represents the future of drama production in 

Japan, beyond the nostalgic or romcom-style content consumed based on cultural proximity. 

Keywords: Korean drama, Hallyu, Netflix, Japanes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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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동기

1998년 일본 문화 개방을 통해 한일 간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 이래 일본은 한국의 주요

한 문화콘텐츠 교류 국가로 자리 잡았다. <겨울연가>(KBS2, 2002)가 2003년 NHK에서 방

된 것을 시작으로 일본 내 한류는 K팝에 이어 각종 소비재 역으로 확장되며 차 넓은 수용자

층을 확보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류가 한국에 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한일 양국 간의 계 개

선에도 정  향을 미친다는 분석  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 내 한류는 민

족주의 감정에 기반한 반한류 움직임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특히 2012년 정치  계 악화를 결

정  계기로 기를 맞이했다고 이해되기도 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한류지수 측정에서 

일본은 2014년 이후 꾸 히 한류 쇠퇴 국가로 평가되어 왔고 한류의 경제  효과에 한 

2019년 조사에서는 조사 상이 된 17개 국가  유일하게 한류 쇠퇴 국가로 분류되었으며(한

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a), 일본 내 한류의 인기 상 지속 기간에 해 ‘한류는 이미 끝났

다’라는 의견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b).

이처럼 성장 담론과 쇠퇴 담론이 뒤섞인 상태로 부침을 거듭하는 일본 한류는 2020년  

<사랑의 불시착>(tvN, 2019)을 계기로  다른 흐름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러 라

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남한의 재벌 상속녀가 북한의 장교와 사랑에 빠지며 벌어지는 이야

기를 다루는 이 드라마는 북한을 배경으로 다룬다는 , 일본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배우 손 진

과 빈이 주인공이라는 , 새로운 남녀 계를 그려냈다는  등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인기

를 얻었다. 이에 <사랑의 불시착>은 2020년 일본 넷 릭스 연간 종합 시청 순  1 를 기록했으

며 <이태원 클라쓰>(JTBC, 2020), <사이코지만 괜찮아>(tvN, 2020)까지 포함해 총 5개의 한

국 드라마가 10 권에 들었다.1) 이처럼 로벌 SVOD 서비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수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4차 한류’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국내에서 ‘한류 1.0’에서부터 ‘한류 4.0’과 같은 담론이 형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내 ‘n

차 한류’란 한류 수용의 특성에 따라 한류를 시기 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이것은 완 히 시간 인 순서만이 아니라 인기를 얻는 한류 콘텐츠의 속성, 미디어 환경과 콘

텐츠 매개 방식의 변화, 련된 실천이나 가치 부여의 방식, 사회  해석의 방식 등에 따른 것이

1) flix patrol이 제공하는 2020년 일본 넷 릭스 종합 시청 순 (https://flixpatrol.com/top10/netflix/japan/20

20)에 근거한다. <이태원 클라쓰>와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각각 3 와 5 를 차지했으며, <김 비서가 왜 그럴까>(tvN, 

2018)가 8 , <스타트업>(tvN, 2020)이 9 에 있다.



일본 내 로벌 SVOD 서비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 수용 125

다. 즉, 정책․기획의 에서 명확한 시기 구분을 제로 하고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속성들의 변화, 첩, 강화 속에서 사후  진단 는 징후를 바탕으로 한 측의 차원에서 ‘n차 

한류’라는 새로운 이름이 제시되어 왔다. 4차 한류 한 3차 한류라고 불리는 상의 연장선에서 

<사랑의 불시착>의 인기 상이 주목받음에 따라 2020년 여름부터 여러 곳에서 언 되기 시작했

다. 4차 한류에 한 진단들이 한국과 일본의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학계에서도 시도되고 있

는 가운데(한 균, 2020; 이승희, 2020, 조규헌, 2021), 본 연구는 4차 일본 한류 속 로벌 

SVOD 서비스를 통한 일본 수용자들의 한국 드라마 수용 양상이 지닌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010년  이후 한류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장되고 그 과정에서 K팝의 약진이 큰 

심을 받고 있는데 반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 드라마 수용은 상 으로 과거의 연구문제

로 남겨져 있는 듯하다. 실제로도 지난 10여 년 동안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는 그 이  10여 년 

동안 <겨울연가>나 <미남이시네요>가 렸던 인기 정도의 붐을 맞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

다.2) 그러나 최근 2∼3년 내에 제작된 한국 드라마들이 <사랑의 불시착>을 선두로 4차 한류 담

론을 생성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내 한국 드라마 수용의 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 이리라

는 추정을 가능  한다. 본 연구는 이 변화가 무엇보다 매체 환경의 변화에 의해 추동된다는 

찰에서 시작해, 이 변화의 구체  특성을 밝히기 해 넷 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일본 

수용자들의 경험에 주목한다. 로벌 시장을 상으로 하는 SVOD 서비스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한 ‘새로운 드라마’가 일으킨 변화라고 설명되는 일본의 4차 한류

의 새로운 은 무엇인가? 즉, 재 로벌 SVOD가 매개하는 드라마를 보는 일본 수용자들에

게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것은 어떤 경험인가? 이 문제는 더 구체 인 질문들을 낳는다. 변화한 

매체 환경은 드라마 수용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앞서 언 한, 재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드라마들은 과거의 드라마와 어떻게 다른가? 한국 드라마에 해 어떤 인식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 수용의 경험이 일본 수용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4차 일본 한류 속 로벌 SVOD 환경에서 일본 수용자들의 한국 드

라마 수용 경험을 탐색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2019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b)에서 시행한 한류 실태조사에서 일본 내 선호 드라마 부문에 <겨울연가>가 

여 히 압도 으로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고,  다른 로 온라인 리서치 rankingoo가 2019년 10∼50  여성을 상

으로 한 조사에서는 2009∼2010년 방 되어 신한류 드라마로 인기를 얻었던 <미남이시네요>와 <꽃보다 남자>가 1, 2

를 지키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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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검토

1) 일본 한류의 추이

주지하듯이 일본 내 한류는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시작되었다. 2002년 한

국에서 방 된 <겨울연가>는 종  1년 후인 2003년 일본 NHK에 수출되어 <冬のソナタ(겨울소

나타)>라는 이름으로 방 되었는데, 해당 드라마가 일본 사회 내에서 자국의 콘텐츠를 넘어서는 

인기를 얻으면서 한일 양국에서 모두 주목하는 상으로 떠올랐다. 이후 <천국의 계단>(SBS, 

2003), < 장 >(MBC, 2003) 등이 연이어 일본에 수출․방 된 후 큰 호응을 얻으면서 형성

된 드라마 한류를 소  일본의 ‘1차 한류’라고 지칭한다. 장년 여성층을 심으로 형성된 팬덤

은 한국과 일본 미디어에서 모두 화두 으며, 한류가 한국에 해 정 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

하고 한국 , 소비 산업 역에 있어서 큰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에서 한류에 한 주

목이 이루어졌다(유승 , 2009; 채지 ․윤유경, 2006; Kim et al., 2007). 다음 장에서 살펴

보겠지만 1차 한류는 텔 비  방송을 매개로 년 여성 수용자  팬덤이 형성된 것이 가장 큰 

구조  특징으로, 이러한 년 여성들의 수용 양상  팬덤 실천을 이해하기 한 논의들이 진행

됨에 따라 젠더나 국가성에 주목하는 담론 분석이 이루어졌다.

2010년 후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되는 2차 한류, 는 신한류는 K팝의 인기를 동반하면

서 나타났다. 더 일 이 지화 략으로 일본에 진출한 보아나 동방신기와 달리 소녀시 나 카

라, 빅뱅 등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잠재  팬층을 바탕으로 K팝 자체로 일본에 진출했고,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도쿄돔에서 연달아 공연을 열기도 하며 정상  인기를 렸다. 이로써 

한류 수용자의 세 가 확장됨과 동시에 한류는 일본의 과거를 회상시키는 노스탤지어 인 콘텐

츠가 아닌 혼종  ‘ 로컬 문화’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조규헌, 2019). 이러한 K팝 아

이돌의 향력과 무 하지 않게 드라마 한 <미남이시네요>와 같이 아이돌들이 출연하고 트

디한 스토리텔링을 갖춘 로맨스물이 인기를 얻었다. 이로써 2차 한류는 한국 콘텐츠  한국 스

타가 1차 한류의 이미지를 탈각하고 새로운 기호 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이었다(김수정, 2014; 정

수 , 2017). ‘과거의 일본’ 는 ‘made in Korea’라는 국가성에서 무국 성  국 성으로의 

환, 노스탤지어와 순애의 정서로부터 트 디한 서사와 음악 장르로의 환을 통해 한류는 원산

지로서의 한국의 역사  경험과 결부되기보다는 취향  소비 문화로 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윤경원․나수미, 2005; 정수 , 2017; 조규헌, 2019).

2017년 후로 나타나기 시작한 ‘3차 한류’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강화되었다. 3차 한류

가 논의되기 이  여러 가지 지정학 , 정치  문제로 인해 한일 계가 악화되면서3) 일본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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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기론이 제기되었다. <겨울연가> 이후 한국 드라마를 꾸 히 편성해온 일본의 지상  방

송들은 한국 드라마 방 을 단했고, K팝 한 이 과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동안 꾸

히 형성되어 온 반한류  한류 상은 이 시기에 더욱 가시화되어 각종 반한 시 로 이어지기

도 했다.4) 그러나 3차 한류는 이러한 정치외교  문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10∼20 가 방탄

소년단과 트와이스 등의 팬덤을 형성하고 K뷰티 콘텐츠  상품을 극 으로 소비하면서 형성

된 것으로 평가된다(朝日新聞, 2020, 1, 22). 주로 방송국을 통해 매개되었던 1, 2차 한류와는 

달리 3차 한류는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핵심  역

할을 했다(이석, 2019; 조규헌, 2021). 한 그간 한류라고 지칭되는 역이 조 씩 확장되어 

온 것이 3차에 이르러서는 일상의 더 넓은 소비 역을 아우르게 되었다는 도 특징 이다. 

표 인 로 치즈 닭갈비, 한국식 핫도그, 불닭볶음면 등 음식을 비롯한 각종 먹거리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유행이 되고, 한인타운이 있는 신오쿠보의 유동인구가 하라주쿠보다 

많아지는 등 은 세 가 향유하는 소비 트 드에 한국 문화가 요한 향을 미치는 상이 나

타났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b).

한류의 쇠퇴와 3차 한류의 개라는 모순 으로 보이는 상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 속

에서 2020년 여름 아사히신문에서 4차 한류 상을 지목하는 등(朝日新聞, 2020, 8, 11) 한류

에 한 새로운 논의가 일본 내에서 개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사랑의 불시착>이 있다. 2020

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면 경제가 축되는 상황에서  세계 으로 

SVOD 시장이 성장하는 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일본 사회에서도 SVOD 시장이 두드러지게 

성장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을 오리지  콘텐츠5)로 서비스한 넷 릭스의 경우 정확한 가입

자 수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2020년 8월 기  일본 내에서 5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6) 2020년 3분기 넷 릭스 성장을 이끈 주요한 국가로 한국과 

함께 일본이 꼽히기도 했다(Li & Yang, 2020, 10, 21). 더불어, 드라마의 내용 측면에서도 일

본 수용자들의 호응을 얻을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랑의 불시착>의 인기를 스토리텔

3) 2012년 8월 이명박  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간의 계는 냉각되기 시작했다. 일본 내 반한 기류가 확산

되며 불매운동이 이루어졌고 이 까지 증가 추세이던 일본인 객 한 2012∼2015년 사이에 지속 으로 감소하 다.

4) 후지TV의 한국 드라마 편성 비 이 높은 것에 불만을 표하는 규모 시 가 벌어지기도 했고 한류의 성지처럼 여겨

졌던 신오쿠보에서도 반한 신 가 개되기 시작했다.

5) 넷 릭스 오리지 (Netflix Original)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넷 릭스가 제작한 콘텐츠를 의미하지만, 넷 릭스가 

제작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독  권 형태로 방 되는 것 한 해외 넷 릭스 이용자들에게는 넷 릭스 오리지 로 제공

되고 있다.

6) https://jobs.netflix.com/jobs/3902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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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의 차원에서 분석한 이승희(2020)는 이 드라마가 북한을 소재로 남성층을 새로운 소비층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여성에게는 당당한 여성 캐릭터를 통해 리만족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일본인

들이 지닌 만자이(漫才) 코드나 쇼와(昭和) 노스탤지어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으로 K팝의 역에서는 한국 로덕션 시스템과 로그램 포맷을 도입해 아이돌 그

룹을 제작하는 <Produce 101 Japan>(TBS, 2019)과 <Nizi Project>(Hulu Japan, 2020), 

그리고 이를 통해 데뷔한 ‘JO1’과 ‘NiziU’가 큰 인기를 얻은 것 한 4차 한류의 에 지가 되었

다. 4차 한류를 3차 한류와 함께 묶어 논의하면서 1, 2차 한류와는 질 으로 다르다고 평가한 조

규헌(2021)은 이러한 움직임에 해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붐’이 

아닌 ‘보편’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이라고 설명한다. 한 균(2020) 한 4차 한류가 진행되는 

재 한류가 일상  소비 선택지로 구비되어 있기에 정부나 미디어의 보다는 지 이용자들

의 능동 인 소비가 요하다는 을 강조한다. 일본 언론이 4차 한류는 그 이 보다 더 넓은 수

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에 주목하는 것(朝日新聞, 2020, 8, 11; NHK, 2020, 6, 11; 

Oricon News, 2020, 9, 18) 한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이처럼 이 의 한류 흐름과는 다른 

것, 는 3차 한류의 속성이 강화되는 것으로서의 4차 한류에 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드라마 수용자들의 경험을 통해 더욱 구체 으로 이러한 변화의 내용과 의미에 해 

성찰해보려 한다.

1st 2nd 3rd 4th

Appearance 2004 2010 2017 2020

Major content Drama K-pop Consumer goods Drama

Major medium
Japanese terrestrial 

broadcasting

Japanese terrestrial 

broadcasting & social 

media

Social media SVOD services

Distinct feature of 

the audience

Middle-aged female 

fans
Young female fans

Wide reception 

among young 

generation

Growth of male 

audience

Table 1. From 1st Hallyu to 4th Hallyu in Japan

2) 일본 내 한국 드라마 수용의 특성과 변화

일본의 한류가 드라마를 시작으로 하여 이후 문화  소비문화의 여러 역으로 확장되어 온 

가운데, 본 연구가 주목하는 한국 드라마 수용과 련해서는 재까지 ‘사회  상’으로 꼽힐 만

큼 큰 인기를 렸던 서로 다른 시기의 두 작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 되었

으며 한일 양국의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의 상이 된 1차 한류의 <겨울연가>와 2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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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미남이시네요>이다.

우선 최 의 한류 붐을 만들어낸 <겨울연가>  ‘욘사마’ 붐은 사회 으로나 학술 으로나 

열띤 논의를 일으켰다. <겨울연가>의 일본 내 수용과 련해 두드러졌던 논의  하나는 젠더화된 

수용 양상이다. 당시 일본 <겨울연가>의 주요 수용자  팬덤이 장년층 여성들이었다는 은 구

체 인 통계를 내보지 않아도 충분히 가시 으로 찰 가능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수용자 특성은 

일본 사회에서 <겨울연가> 붐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주요한 토 를 제공했다. 남성 심  미디

어의 생산  소비가 일어나는 일본 사회에서 년 여성들의 <겨울연가> 수용은 년 여성들의 존

재를 가시화하고 공동체 인식을 형성시킨 계기로 평가되었다(양은경, 2006; Mori, 2008). 이를 

통해 여성은 한일 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주체, 그리고 재 된 여성상을 깨뜨리는 소비 주체로서

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는 해석이다(히라타 유키에, 2005; Mori, 2009). 이러한 해석들은 일

본 내의 민족주의와 가부장주의가 결합하여 일본 년 여성 수용자  팬덤을 부정 으로 바라보

는 시각에 도 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겨울연가>나 배용 을 향한 여성들의 팬 감정은 이성애  

맥락에서 해석되며 일본 남성들의 기로 논의되기도 했기 때문이다(Hayashi, 2004; 히라타 유

키에, 2006). 여기에 더해 한일 간의 커뮤니 이션에는 역사․정치  맥락이 늘 작동하는 만큼, 

<겨울연가> 팬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민족주의 인 태도가 결합하여 한국의 스타를 좋아하는 ‘아

마 팬(おばさんファン)’에 한 여성 오 인 이 의 경향도 찰되었다.7)

두 번째로, <겨울연가>의 수용이 노스탤지어의 감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다. <겨

울연가>는 우연과 로맨스의 클리셰가 담긴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로, 당시 드라마의 스토리 자

체가 신선하다거나 창의 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첫사

랑의 모티 와 홈드라마  요소들이 일본인들의 노스탤지어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지배 이었다. 

이러한 노스탤지어는 일본이 지닌 타자 인식  타자성을 소비하는 방식과 련된다(윤경원․나

미수, 2005; 오미 , 2006). 일본은 ‘서구-일본-아시아’의 삼각 계 속에서 스스로를 ‘뒤처진 아

시아’로부터 분리하고 아시아를 일본의 과거로 규정해 왔다(Iwabuchi, 2002). 그리고 <겨울연

가>는 일본이 아시아를 요한 문화  맥락으로 재인식하려는 ‘아시아로의 회귀(Return to 

Asia)’라는 경로에서 일본이 만나게 된 텍스트다. 일본이 서구  근 화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잃

어버린 아시아  가치, ‘좋았던 옛 일본’, 는 쇼와 시 에 한 향수 등을 한국 드라마의 순수한 

7) 일본의 주요 주간 잡지에 실린 <겨울연가> 기사의 헤드라인에 한 분석을 한 하야시(Hayashi, 2004)에 따르면, 

아 마 팬에 한 조롱이 담긴 젠더편향  헤드라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 사례를 들자면, “잘생긴 한국 

남성에게 속아 넘어간 일본 여성들”(週刊現代, 2004, 8, 7), “욘사마 히스테리: 상 상태의 아 마들에 세계가 놀라다”

(週刊新潮, 2004, 12, 9) 등이 있다.



130 한국언론학보 65권 3호 (2021년 6월)

사랑 이야기에서 발견했다는 것이다(정수 , 2009; Hayashi, 2004; Iwabuchi, 2002; Mori, 

2008). 특히 년 여성들에게 <겨울연가>는 은 시 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감정 으로 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김 순․박지선, 2005; 히라타 유키에, 2005; Hayashi, 2004). 일본 사회

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섹슈얼리티가 개방 으로 향유되는 과정에서 이 념 ․

실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년 여성들에게 <겨울연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

의 형태, 일본 사회가 잃어버렸지만 자기 세 에서 소 하게 여겨졌던 가치나 계성을 보여  

것이다(Hayashi, 2004).

마지막으로 <겨울연가>와 이를 통해 발된 한류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  한일간의 국가 

계의 개선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가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내에서 한국 문화는 

물론 한국이라는 국가가 미지의 역으로 남아있거나 한국에 한 부정  인식이 강했던 상황에

서 <겨울연가>는 한국에 한 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정 인 향을 미쳤던 것으

로 평가받는다(윤경원․나미수, 2005; 채지 ․윤유경, 2006; 황혜경, 2009; Hayashi, 

2005). 드라마의 서사나 캐릭터가 지닌 부드러운 이미지가 한국에 한 막연한 부정  이미지를 

체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이 역사 ․정치  계에 한 성찰과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해서는 희망과 회의의 시선이 함께 존재했다. 한편에서는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형

성(Ma, 2005)이나 아시아 의식 (Asia-conscious) 주체의 형성(Hayashi, 2004), 국  

가족 공동체의 형성(양은경, 2006)에 한 정  망이 제시되었다. 특히 남성 심  국제 

계의 역사 속에서 주변화되어 온 여성들의 국  문화 소비  실천을 통해 새로운 성찰의 기회

와 연 가 만들어졌다는 에서 그 문화정치  의의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망은 동시에 

한류가 국가와 자본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지 을 동반한다. 특히 한류가 문화상품으

로 유통된다는 에서 일본에서 새롭게 나타난 한국의 표상이란 그  이국 인 타자성으로 소비

되거나(윤경원․나미수, 2005) 탈정치화  통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표명되기도 했다(하야시 

카오리, 2005).

이러한 논의는 2차 한류 는 신한류로 불리었던 흐름 속에서 이어지면서도 커다란 환

을 맞이하는데, 그 핵심에 있었던 드라마는 <미남이시네요>(SBS, 2009)다. 2010년 후지TV에

서 방 된 <미남이시네요>는 이듬해 TBS에서 리메이크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 주연 배우

인 장근석은 ‘근짱’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배용 을 잇는 일본 내 표 한류 배우이자 특별한 스타 

페르소나로 구성되었다(김수정, 2012; 渥美志保, 2020, 11, 17). <미남이시네요>와 장근석이 

가져온 한류의 새 흐름은 <겨울연가>와 배용 이 일으킨 기 한류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신한류 

드라마의 수용 양상을 분석한 정수 (2009, 2017)은 일본 내 신한류 드라마 수용자들이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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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와 신한류 드라마, <겨울연가> 팬과 자신들을 의식 으로 분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 

이유  하나는 드라마의 특성이다. 한류 드라마가 멜로드라마 인 클리셰를 바탕으로 ‘끈 거림’

을 가지고 있다면 <미남이시네요>로 변되는 신한류 드라마는 트 디 드라마와 순정만화( 는 

소죠망가)의 속성을 가지고 은 감각에 소구한다(정수 , 2017; 홍지아, 2010). 표 한류 스

타 이미지의 차원에 있어서도 배용 이 년 여성들을 상으로 노스탤지어 인 로맨스 감정을 

일으키거나 지극히 한국 인 가족주의 담론 안에서 치 지어지며 무성애 인 기호로 존재했다

면(양은경, 2006), 장근석은 성애  타지를 제공하는 아시아의 국  린스 스타로서의 이

미지를 구축했다(김수정, 2012). 이처럼 <미남이시네요>가 견인한 새로운 한류는 당시 일본에서 

함께 부상하던 K팝과 함께 새로운 재미를 창출하며 수용자를 넓힐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한류의 확장이 한일간의 상호인식  문화외교의 측면에서의 정  효과 

확장으로 이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정수 (2017)은 <겨울연가> 이후 일본에서 한국에 한 이

미지가 정  개선을 보인 것과 달리 신한류를 통해서는 그러한 효과가 상 으로 미약했고 오

히려 한국에 한 친근감이 감소한 상황에 해 질문하며 신한류 드라마의 수용 효과에 해 논

의한다. 에서 언 한 바처럼 신한류 콘텐츠가 지닌 트 디한 속성과 이를 표하는 스타 이미

지는 기 한류만큼 국가성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지 않다. 한류 기 ‘한류=한국의’라는 공식이 

작동하며 한국과 련한 모든 양상이 한류라는 틀 안에서 다루어짐에 따라 한국에 한 반  

인식이 제고되었던 것과 달리, 국 성, 무국 성을 지닌 신한류는 한국에 한 국민 이미지나 

계  이미지에 한 인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정수 , 2011, 2017). 한국이라는 국

가 이미지, 는 한류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한 균, 2020).

종합하자면 <겨울연가>와 <미남이시네요>는 일본에서 한류를 탄생시키거나 변곡 을 만든 

드라마로, 해당 시기의 미디어 환경이나 기타 한류 콘텐츠, 한일간의 국가 계 등의 맥락 속에

서 각각의 논의를 생산시켰다. <겨울연가>는 강력한 노스탤지어의 정서를 바탕으로 년 여성층 

팬덤을 확보했고, 한국에 한 심과 호감도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함에 따라 그 정치  성과

에 해 정  평가  망이 이루어졌다. <미남이시네요>는 더 넓어진 문화 한류의 지형 

속에서 트 디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드라마 수용자층을 확보한 한편, 국가성이나 정치  

계를 탈각하고 소비  취향으로서 향유되는 한류의 양상을 강화했다. 이와 같이 활발한 해석과 

평가, 우려와 망이 이루어지던 일본 내 한국 드라마 수용에 한 논의는 2010년  반의 <미

남이시네요> 이후로는 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여 히 주요한 문화산업 수출 시장

이고 여러 한국 드라마가 꾸 히 인기를 얻긴 했지만, <겨울연가>와 <미남이시네요>만큼 한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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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재)구성할 만한 ‘사회  상’으로서의 드라마는 등장하지 않았다. 더불어 한일간의 여러 

정치․경제  계 악화의 사건들 속에서 일본에서는 한 담론이, 한국에서는 한류 회의론이 등

장하기도 했고 2010년  반부터 한류 연구의 심이 K팝 는 동아시아 바깥 지역에서의 한

류로 분산 는 환됨에 따라 일본 내 한국 드라마 수용에 한 학술  심 자체가 어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로벌 SVOD가 매개하는 한국 드라마들

을 계기로 새로운 한류 붐이 나타나고 있다는 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의 일본 내 한국 드라

마 붐 속에서 찰되었던 양상들이 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해 한국 드라마를 주기 으로 시청하고 있는 일본의 10∼60  남녀 8인을 상으로 

2020년 8월에 심층면 을 진행했다.8) 이들은 한국 콘텐츠에 해 호감을 표 하고 있다는 9) 

외에는 다양한 특징을 지닌 수용자들이다. 를 들어 B, C, G는 올해  넷 릭스를 통해 <사랑

의 불시착>을 시청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하게 된 수용자인 반면, A는 3년 부터 한국 드라마

를 보기 시작했다. 한 상 으로 연령 가 높은 D, E, F, H는 10∼15년  지상 TV나 

탈 DVD 등을 통해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과 같은 한국 드라마를 처음 했는데, 그  E, F

가 꾸 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해 왔고 재도 열  시청자인 한편 D는 상 으로 시청 빈도가 

낮고 H는 <겨울연가> 이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다가 최근 넷 릭스를 통해 꾸 히 시청하

고 있는 경우다.

한 A, B, D, G가 한국 드라마 외에도 미국, 국, 국, 스페인,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

서 제작된 드라마들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반면, C, E, F, H는 일본 드라마 외에는 미국 드라마

와 한국 드라마만을 해 온 시청자이다. 팬 정체성이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E, F가 

스스로 한국 드라마 팬이라고 생각한다면 A, D는 K팝의 팬인 가운데 드라마를 함께 즐기고 있

8) 이 심층면 은 넷 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다양한 국 의 수용자들의 인식  경험을 알아보는 조사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국내와 지의 조사업체를 통해 심층면  참가자 인원의 n배수에 해당하는 이들을 상으로 

한국 드라마 시청 양태에 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그  연령과 성별, 콘텐츠  랫폼 이용 습 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8인을 심층면  상자로 선정하 다.

9) 심층면  이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8인의 응답자 모두 ‘ 반 으로 한국 콘텐츠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

에 ‘매우 좋아함’ 는 ‘좋아함’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호감의 표 이 곧 한국 콘텐츠를 많이 는 자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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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고 B, C는 상 으로 팬 정체성이 약한 편이었다.10) 남성인 G, H는 한류나 팬 정체

성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기존의 한국 드라마 수용자 연구들은 한국 드라마나 스타에 한 배

타 이고 열정 인 애정을 지닌 ‘팬’에 한 팬덤 연구에 가까웠다. 그러나 팬이 아닌 수용자를 

연구하는 것의 요성이 제기되고 있고(Gray, 2017) 한국 콘텐츠 한 수용자층이 차 확장되

고 있는 만큼, 본 연구는 연구참가자의 범 를 스스로 팬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

용자들로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조건의 수용자들을 포함하고자 했다. 심층면 은 화상회의 로

그램을 통해 동시통역사를 동반한 상태에서 진행했으며, 연구참가자마다 약 2시간이 소요되었

다. 크게 네 가지 주제(넷 릭스를 포함한 미디어  랫폼 이용 양상, 넷 릭스 오리지  콘텐

츠, 기타 재 시청 이거나 최근 인상 깊게 본 한국 드라마, 드라마 수용과 연계된 한국 련 

경험)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심층면  시행  연구참가자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자신의 상콘텐츠 시청 경험을 기록하

는 미디어 다이어리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연구참가자들이 어떤 미디어 랫폼을 통해 어떤 콘

텐츠를 시청하는가에 한 일반 인 경향성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은 어떤 특징

을 띠고 있는가를 악하기 한 것이다. 연구참가자 모두 코로나19에 의한 특수 상황으로 인해 

년도보다 상콘텐츠 시청 시간이 늘어났다는  외에 미디어 다이어리 작성 기간 동안에 한해

서만 나타난 시청 경향의 특이 이 있지는 않다고 보고했다. 미디어 다이어리 1일 차와 7일 차에

는 넷 릭스 홈 화면을 캡처하도록 하여 ‘시청 인 콘텐츠’와 ‘인기 상승 콘텐츠’를 확인했다.

한 심층면 의 내용을 보완함과 동시에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에 한 

일본 내 담론을 악하기 해 일본 미디어의 보도 내용을 참조했다. 야후 재팬(Yahoo Japan) 

뉴스에서 ‘4次韓流(4차 한류)’ 는 ‘愛の不時着(사랑의 불시착)’을 검색어로 입력했을 때 출력되

는 기사들11)  단순 언 이나 드라마 소개 정보가 아닌 기획 기사  평론들을 참고 자료로 삼

았다. 한 일본에서 오  시간 에 방 되는 정보 로그램들의 상당수가 <사랑의 불시착>을 다

룬 바 있는데, 그  유튜 로 공개되어 있는 방송 로그램들을 참고하 다. 이처럼 <사랑의 불

시착>에 한 일본   미디어의 반응과 심층면 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 인 사례들을 상호

보완 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10) 를 들어 B는 자신이 아직 팬이 아니거나 아직 모르는 게 많은 ‘하  팬’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C는 다른 연

구참가자에 비해 시청한 드라마 편수가 지만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 팬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

처럼 연구참가자별로 팬에 한 기 이 다른 가운데 연구자들은 각 연구참가자의 구체 인 발화를 통해 8명의 한국 드라

마 여도나 호감도가 다양하다고 단했다.

11) 2021년 2월 11일 기 으로 각각 68건, 611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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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Age Gender

First encounter 

with Korean 

drama

Interest in Korean content
Media content use behavior based 

on media diary

A 18 F

Between 2 to 3 

years ago, 

through DVD

Has joined a K-pop fan club. 

Interest in Korean idols led 

to the interest in other types 

of Korean content including 

dramas.

Was simultaneously watching 7 

Korean dramas on Netflix. 

Regularly watches Japanese TV 

shows through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Korean idol 

videos through YouTube.

B 24 F

Less than 6 

months, 

through Netflix

Has currently started to 

warm up to Korean content 

by watching Korean dramas 

and listening to K-pop due to 

friends influence.

Was watching the latest Korean 

dramas such as It’s Okay to Not 

Be Okay. Watches Japanese TV 

shows mostly through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YouTube.

C 31 F

Less than 6 

months, 

through Netflix

Has always enjoyed K-pop 

and recently came across 

Korean dramas.

Spends less time consuming 

media content compared to other 

participants. Was watching 2 

Korean dramas on Netflix during 

the research period..

D 47 F

More than 10 

years ago, 

through DVD

Has been watching Korean 

dramas regularly and joined 

TVXQ’s fan club 2 years ago. 

Has traveled to Korea and 

studied Korean language.

Only keeps up with Japanese 

news on TV and Japanese 

animations on Netflix, wasn’t 

watching any Korean drama 

during the research period.12)

E 50 F

More than 10 

years ago, 

through 

terrestrial 

broadcasting

Has liked Korean dramas for 

a long time, and is a fan of 

all kinds of Korean content, 

including K-pop.

Was watching 4 Korean dramas 

on Netflix. Usually enjoys 

binge-watching during the 

daytime. Uses Amazon Prime to 

consume American TV shows.

F 56 F

More than 10 

years ago, 

through DVD

Has liked Korean dramas for 

a long time and watches 

them everyday.

Rarely watches TV, but was 

watching 4 Korean dramas using 

Netflix and Amazon Prime when 

interviewed.

G 36 M

Less than 6 

months, 

through Netflix

Tends to consume a lot of 

content from various 

countries and does not have 

a particular affinity for 

Korean content.

Evenly watches Korean dramas, 

Japanese animations and 

American dramas on Netflix.

H 64 M

About 15 years 

ago, through 

DVD

Has been familiar with Hallyu 

for a long time, but has only 

recently started  watching 

Korean dramas on a regular 

basis. Does not have a 

strong affection for Korea.

Mostly watches Japanese talk 

shows and news through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watches American dramas alone 

or Korean dramas with his family 

on Netflix.

Table 2. In-depth Interview Participants

12) 그러나 1일 차 넷 릭스 화면 캡처에 ‘시청 인 콘텐츠’에는 <해를 품은 달>이 있어 조사 기간 이 에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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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분석

1) 넷 릭스가 유인하는 한국 드라마 수용

일본 내 한국 문화의 수용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진화와 한 련 속에서 변화해왔다. 

2003년 <겨울연가>가 일본 NHK에서 방 된 이후 일본의 5  방송사인 NHK, TBS, TV아사

히, 니혼테 비, 후지TV는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수입  편성했다. 당시 민간 방송국들은 늘어

난 TV 채 을 통해 지상  방송에는 없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했고,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 드라마가 평일 오 이나 낮 시간을 심으로 방 되기 시작했다(이석, 2019). 따라서 일본

의 기 한류는 방송국이 발신하는 콘텐츠를 이 수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었고, <겨울

연가>에 한 연구에서도 텔 비 이 지닌 매체  특성이 주요한 맥락으로 동원되었다(양은경, 

2006; Hayashi, 2004). 그러나 이후 다매체 환경의 진  속에서 해외 문화 콘텐츠를 매개

하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K팝이 텔 비 이나 라디오 방송 외에도 유튜 를 주요한 채 로 삼아 

인기를 얻은 것에 이어, 소  3, 4차로 불리는 한류의 지형 속에는 소셜 미디어나 SVOD 서비스

와 같은 뉴미디어가 주요한 미디어 환경으로 지목되고 있다(이석, 2019; 조규헌, 2021). 더불

어 2012년 한일 간의 정치  계가 악화되면서 지상  방송들이 차례로 한국 드라마 방 을 

단한 것 한 텔 비 을 통한 한국 드라마 수용 문화가 약화되는 데에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

인다.

<내 이름은 김삼순>이 지상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4년 쯤? 그 이후로는 본 이 없었어

요. […] 얼마 에는 지상 에서 방송해주는 드라마들이 별로 없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

서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바빴던 것도 있고 지상  방송국에서 그런 방송을 안 해줬기 때문에 

볼 수 없게 었던 거죠. (C, 여, 31세)

4차 한류의 주요 드라마 수용은 일본 방송국의 편성 외부에서 발생했다. 일본 내에서 다소 

성장 추세에 있던 SVOD 서비스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성장세에 어들었다. 

2020년 10월에 진행된 일본 내 리서치에 따르면 DVD 여나 유료방송 정액제 가입은 지난 5년

간 꾸 히 감소한 것과 달리 SVOD 이용률은 2020년 기  30.3%로 년도(22.2%)보다 진

 성장률을 보이는 유일한 시장이었다(GEM Partners, 2020). 한 앞서 선행 논의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일본은 2020년 3분기에 넷 릭스 성장을 이끄는 주요 국가로 언 되기도 했다(Li 

& Yang, 2020, 10, 21). 지상  방송의 힘이 강한 일본에서 이러한 SVOD 시장의 약진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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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용자 연구에서 요하게 고려할 만한 맥락이다. 연구참가자들 에도 기존에 텔 비  방송

이나 탈 DVD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해 왔던 이들이라도 최근에는 주로 넷 릭스나 훌루, 

아마존 라임 비디오, 유넥스트 등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연구의 

주요한 이 된 넷 릭스의 경우 2020년 기  일본 SVOD 시장 내에서 가장 높은 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4차 한류의 발화 이 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사이코지

만 괜찮아> 등이 일본 내에서 넷 릭스 오리지 로 독  제공된 드라마들이라는 에서 요성

을 갖는다.

Service Launch date

Market share in 

the Japanese 

SVOD market

Characteristics

Netflix
September 

2015
13.8%

About 80 Korean dramas are provided.

Through ‘Netflix Original’, a number of exclusive content 

that can not be viewed on other services are provided.

Amazon 

Prime Video

September 

2015
10.9%

About 80 Korean dramas are available for a monthly 

subscription.

Over 800 works are available for individual billing.

U-NEXT
June 

2017
10.7%

Contains the largest number of videos in Japan, with over 

960 Korean dramas.

Users can search the work by title, genre, actor, and 

theme.

Hulu Japan
February 

2015
10.5% About 80 Korean dramas are provided.

dTV
May 

2009
9.7%

More than 340 works are provided, including Korean 

dramas and K-pop related content.

It mainly provides content from the 2000s to the latest, 

featuring well-known Korean actors and K-pop idols in 

Japan.

Paravi
April 

2018
2.2%

Korean dramas and K-pop related content are provided.

Videos of Korean music awards such as Golden Disc 

Awards and Seoul Music Awards are available.

* Adapted from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9). Content industry trend of Japan and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20b) [infographic] Japanese SVOD service market share analysis.

Table 3. SVOD Services for Accessing Korean Dramas in Japan

연구참가자 8명  6명은 면  진행 당시 한국에서 방  이던 드라마들을 넷 릭스를 통

해 시청하고 있었다. 무료 동 상 사이트 등이 생겨난 이후 일본의 지상   성 방송은 한국 

드라마를 유통하는 일종의 후속창구에 가까워서13) 일반 시청자들은 한국에서의 본방송과 1∼3

13) 기존에는 KNTV와 같은 한류 문 채 이나 비공식․불법 온라인 스트리 을 통해 먼  한국 드라마가 유통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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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시차를 두고 한국 드라마를 했다((飯田一史, 2020, 5, 17). 그런데 SVOD 서비스는 그 

시차를 고, 넷 릭스는 한국 내 본방송과 거의 시차 없이 한국 드라마를 서비스하면서 트

드를 좇는 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최신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다는  외에도 넷 릭스의 인터페이스는 한국 드라마 시청에 

용이한 유인(affordance) 요소를 제공한다. 콘텐츠 시청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천 시스템이나 

해당 지역의 인기콘텐츠를 보여주는 랭킹 시스템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가령 A의 경우 3년  

미국 드라마 <가십걸(Gossip Girl)>을 보기 해 넷 릭스에 가입한 후 미국이나 유럽 콘텐츠

를 주로 이용해 왔으나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기 해 한국 드라마

를 보게 되었다. 이후 한국 드라마가 지속 으로 추천되면서 넷 릭스 홈 화면을 차지하는 것이 

미국․유럽 콘텐츠에서 한국 콘텐츠로 바뀜에 따라 자연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SVOD 서비스를 이용하기 부터 한국 드라마를 즐겨왔고 주변에 한류 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인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가진 E, F의 경우에는 한국 드라마에 한 정보를 여러 경로

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어떤 드라마를 시청할지 선택할 때 넷 릭스 추천 시스템에 의존하

고 있다고 했다. 한편 팬덤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이 약한 G, H의 경우 홈 화면의 인기 콘텐츠 랭

킹이나 추천 시스템이 주요한 참조 상이 되며, 그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하게 되

기도 했다. 연구참가자들이 미디어 다이어리를 작성한 8월 1∼2주 차에는 ‘일본 내 시청 순  

Top 10’에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지속 으로 5 권 내에 

치하여 홈 화면에 노출되어 있었다.14) 이처럼 SVOD 서비스가 제공하는 큐 이   추천 시

스템은 한국 드라마에 익숙한 수용자들에게는 자신의 취향에 맞춰 시청을 지속하는 경험을, 익숙

하지 않은 수용자들에게는 자신의 취향과 더불어 의 선택을 확인하며 한국 드라마에 입문하

는 경험을 제공한다.

최근 넷 릭스 같은 데서 나한테 추천을 해주는 게 메일로 오잖아요. 거기 매칭도가 나와요. 

90% 이런 식으로. 그걸 참고를 해서 60% 이러면 이건 내 취향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DVD로 발매된 다음 지상 로 가는 것이 일반 인 흐름이었다.

14) 한 연구자들이 2020년 5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이틀에 한 번씩 순 를 찰한 결과에 따르면 <사랑의 불시

착>은 총 100일  99회, <이태원 클라쓰>는 94회,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51회 10  안에 들었다. 그 외 <청춘기

록>(31회), <더 킹: 원의 군주>(29회), <김비서가 왜 그럴까>(22회), <내 ID는 강남미인>(14회), <스타트업>(12회), 

< 갑포차>(8회), <슬기로운 의사생활>(6회) 등이 있었다. 즉, 일본 넷 릭스 이용자들은 꾸 히 2018∼2020년 작 최

신 한국 드라마 정보에 노출되고 시청 제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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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상 되면 니다. […] 지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보고 있는데 이게 매칭도가 90%인

가 80% 거든요. ‘이게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나한테 맞는 거야?’ 이런 생각

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 까지 계속 보고 있죠. (E, 여, 51세)

작품을 몇 개 보다 보면 추천 콘텐츠가 떠요. 거기서 탭을 하면 ‘추천 몇 %’ 이런 식으로 퍼센트

가 나와요. 그 퍼센티지가 높으면 니다. (A, 여, 18세)

<사랑의 불시착>은 계속 1 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재미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

다. 그래서 일단 한 편이라도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도 랭킹에 있었구요. 

(G, 남, 36세)

일본 내 4차 한류에 해 보도하는 한국과 일본 언론들은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한 4차 

한류의 한국 드라마들이 성별과 나이를 넘어서서 열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에 주목하며, 

이러한 양상은 년 여성들이 지배 이던 1차 한류 붐과 비교되곤 한다(류애림, 2020, 12, 17; 

フジテレビ, 2020, 5, 18; NHK, 2020, 6, 11; Oricon News, 2020, 9, 18). 이처럼 한국 

드라마 수용자층이 확장된 것은 기본 으로 지난 15여 년간 꾸 히 한국 콘텐츠가 일본으로 유

입되면서 한국 콘텐츠 자체의 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K팝의 향으로 

은 수용자 집단이 늘어났으며, 이미 3차 한류 붐을 통해 한식, K뷰티 등의 소비재가 일본 사회

에 익숙한 문화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친근감을 바탕으로 4차 한류는 

더욱 폭넓은 수용층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聯合ニュース, 2020, 6, 28). 이와 더불어 

앞선 사례들처럼 SVOD가 양질의 최신 한국 드라마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로 부상하고 추

천 시스템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노출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한국 드라마의 성을 증가시킨다

고 할 수 있다.

이때 한국 드라마 성의 증가란 한류 팬덤의 확장이나 한국에 한 호감도의 증가와는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일 이 ‘한류=한국의’의 공식이 힘을 잃었다는 정수 (2009)이

나 “‘‘한류’는 ‘문화  슈퍼마켓(cultural supermarket)’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하나의 소비 문화 

아이템”(37쪽)이라는 윤경원․나미수(2005)의 평가처럼 일본 수용자들의 한국 드라마 시청은 

한국 는 한류에 한 호감과 직결되기보다는 로벌 콘텐츠 소비 실천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왔다. 일례로, 연구참가자 H의 경우 재 꾸 히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고 한국 드라마에 해 

매우 정 인 평가를 했지만,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거나 한국 문화 자체에 한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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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을 표시하지 않았다. SVOD 서비스를 통해 더 다양한 콘텐츠에 한 근권을 지니게 된 수

용자들이 로벌 콘텐츠의 하나로서 한국 드라마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한국 드라마가 선택되는 이유다. 기존 연구들은 20여 년간 한일간의 문화산업  

교류 과정에서 형성된 친숙도, 즉 여러 차원에서의 ‘문화  근 성’이 바탕이 되었다고 설명해왔

다(정수 , 2017; 홍지아, 2010). 친숙도는 여 히 한국 드라마를 선택하는 이유  하나이지

만15) 이외에 새로운 유인 요소가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를 한국 드라마의 

질  성장 담론에서 찾으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리티 드라마로서의 한국 드라마

연구참가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해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부분은 한국 드라마의 질 인 우수성이

다. 최근 일본 내에서 인기를 얻는 한국 드라마는 ‘ 리티 텔 비 (quality television)’의 척

도처럼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권에서 다양한 자원의 투자와 복잡한 서사와 주제, 유

명 배우의 캐스 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들이 리티 텔 비  담론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4

차 한류를 견인하는 한국 드라마는 장르  완성도  제작 규모의 측면에서 양질의 드라마라고 

평가 받고 있다. 특히 과거에 한국 드라마를 본 경험이 있거나, 한국 드라마에 한 특정 이미지

를 형성하고 있었던 경우 최근 1∼2년 사이에 제작된 한국 드라마들을 통해 자신이 한국 드라마

에 해 갖고 있던 인식이 바 었다고 말했다.

제가 에 봤던 한국 드라마 이미지는 항상 스튜디오 안에서 가족들이 앉아서 끊임없이 얘기

만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물론 그런 드라마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 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드라마(<사랑의 불시착>)는  그 지 않더라고요. 로 이션 촬 도 많고, 그래서 

 개인 으로는 그 드라마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H, 남, 64세)

 <겨울연가> 같은 경우에는, 일본 드라마로 얘기하자면 좀 옛날 드라마, 아주 옛날 드라마 

같았어요, 만들어진 느낌이. 그 당시 그 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넷 릭스에서 최근 본 드라

마 같은 경우에는 옛날 거 같다는 느낌은 안 들고 오히려 ‘일본 드라마보다 더 잘 만들었구나, 

리티가 높구나’ 그런 걸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 습니다. (G, 남, 36세)

15) 련해서 연구참가자 A는 자신이 미국이나 유럽의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된 이유로 배우가 같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거나 이입할 수 있다는 을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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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재인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한 주간지에 실린 아래 기사는 4차 한류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과거의 드라마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처음 일본에 한국 드라마가 해진 2004년경에는 한국에서도 드라마는 지상  방송 메인 로

그램으로 주요 시청자는 주부층이었다. 따라서 내용도 가족 이거나 ‘남성이 연약한 여성을 지

킨다’는 왕도의 러  스토리가 주류 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한국에서는 지상 보다 제작과 편

성에 있어 자유로운 이블 방송국 등 새로운 매체가 속속 탄생한다. 다채 화, 인터넷 방송 등

으로 새로운 시청 스타일이 나타남에 따라 시청자는 은 세 나 한창 일하는 계층까지로 확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한국 드라마는 큰 환기를 맞이했다. (現代ビジネス, 2020, 9, 20)

즉, 한국 드라마에 한 일본 이 지닌 이미지는 로맨스 장르에 고착되어 있지만, 지난 

10여 년 사이 한국 드라마는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일본 지상  방송이 충분

히 달하지 못하는 사이 로벌 SVOD 서비스라는 새로운 경로로 가시화된 한국 드라마는 이

의 한국 드라마에 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 해당 기사는 “일본에 해진 한류 드라마와 실제 

한국 드라마가 ‘별개’로 보일 정도”라고 지 한다. 즉, ‘한류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를 구분하고 

있다. ‘한류 드라마’가 일본 방송국이 매개하여 여성 수용자들의 인기를 얻은 “왕도의 러  스토

리” 장르를 지칭하는 개념처럼 통용되고 있다면, ‘한국 드라마’는 수용자들이 제각각의 경로 알게 

되거나 시청하게 된 한국의 드라마들로 여겨진다. 그 시로 제시되는 것은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미생>, <동백꽃 필 무렵>, <비 의 숲> 등 다양한 장르물, 는 로맨스에 다른 

장르  장치가 결합한 드라마들이다. 이 드라마들은 2010년  들어서면서 이른바 ‘뉴 드(뉴 

이블 드라마)’와 종편 드라마 그리고 넷 릭스 오리지 로 이어지는 한국 드라마 산업의 진화 

속에서 제작된 작품들이다. 이블․종편 채 은 장르, 서사, 제작 방식 등의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16) 그리고 넷 릭스 오리지 은 텔 비  방  드라마에서 시도하지 못한 규모

와 장르의 드라마들을 생산하며 한국 드라마의 역을 확장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Misa, 

2020, 10, 6; Misa, 2020, 10, 20). 특히 <킹덤>과 <인간수업>은 로맨스물에 흥미를 덜 느끼

16) 2000년  반부터 등장해 2010년  들어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이블 드라마는 종편 드라마의 편수나 러닝타임의 

자유로운 구성, 시즌제 운 , 특화된 취향, 문화된 장르, 비드라마 출신 제작 인력의 투입, 신속한 내부 의사 결정 구

조 등 다양한 이유로 지상  방송과 차별화하여 한국 드라마의 역을 확장했다고 평가된다(양성희, 2016; 정 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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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의 남성 수용자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소개한 계기이기도 하다.

한국 드라마라고 하면 로맨스물이 많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에 <겨울연가> 이미지가 강하잖

아요. […] <킹덤> 보고 나서 본 게 <인간수업>이었거든요. <킹덤>이 좀 어두운 분 기의 얘기

잖아요. 이런 분 기도 있구나 싶어서 인터넷에서 한국 추천 드라마를 검색해봤어요. (G, 남, 

36세)

로맨스물이라도 2010년  이후의 한국 드라마는 타지, 액션, 서스펜스, 코미디, 호러 등

의 부수 인 장르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복합 장르를 지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연구참가

자들은 드라마 속 조연들의 존재감에 해서도 주목하는 경향을 보 다. 로맨스를 이끌고 나가는 

남녀 주인공 외에도 다수의 조연이 존재하고 이들의 다층 인 서사가  다른 장르  장치를 가

지고 개되기에 다양한 수용자들에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사랑의 불시

착>의 경우 기본 으로는 로맨스물이지만 남성 연구참가자 G, H에게는 북한이 주요한 배경이라

는 과 군인인 남자 주인공과 그의 부하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인상 깊은 장면으로 언 되기도 

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아래 인용과 같이 연구참가자 H는 한국 드라마를 하나의 놀이기구

라기보다는 여러 오락 요소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디즈니랜드에 비유했다.

를 들어 디즈니랜드에 가서 빅 썬더 마운틴 같은 놀이기구를 탔어요. 놀이기구를 타서 제트코

스터처럼 스릴하고 공포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걸 느끼면서도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을 막 

둘러보면 캐릭터들도 있고 캐릭터를 통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한국 드라마가 그런 

디즈니랜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H, 남, 64세)

[<사랑의 불시착>에 해서] 여자분들한테 설명을 한다면 북한이라는 나라에 가서 만났던 사랑, 

<로미오와 리엣> 같은 얘기라고 하면 알기 쉬울 것 같고요. 남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연애물

이라고 하면 아마 심을 안 보일 거 요. ‘북한이라는 국에 간 사람이 탈출하기 해서 열심

히 노력하는 얘기다’ 그러면 아마 남자들은 좀 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  개그 인 요

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재미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G, 남, 36세)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연애물에 타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일본

에는 없거든요. (A, 여,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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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드라마는 일본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 2000년  

반의 한국 드라마가 노스탤지어 으로 향유되었다면 이후 K팝과 소비재를 심으로 개된 한

류가 은 세 를 끌어들이고 한국 드라마 한 텍스트 인 변화를 거치면서 재 한국 드라마에 

한  이미지는 비교  ‘트 디’한 문화로 바 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가자들은 모두 재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는 은 사람들이나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등을 계기로 한국 드라마를 처음 한 10∼30 의 은 

연구참가자들은 한국 드라마 시청을 은 세 의 문화  유행이라고 여겼다.17)

최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한, 트 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B, 여, 24세)

[과거 한국 드라마는] 아 마들이 빠지기 쉬운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5∼60  아 마들이

요. 하고는 계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C, 여, 31세)

한국 드라마가 노스탤지어 으로 소비되지 않고 트 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궁극 으로

는 한국 드라마가 질  우수성의 차원에서 신뢰할만한 콘텐츠로 평가되고 있음과 연결된다. 이것

은 연구참가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 내에서 한국 드라마가 자국 드라마의 자리를 체하는 양상

에서도 드러난다. 연구참가자들이 작성한 미디어 다이어리를 보면 지상  방송을 통해서 자국의 

뉴스나 능 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어떤 랫폼을 통해서든 자국 드라마를 보는 경

우는 G18) 외에는 없었다. 10∼30  참가자의 경우 원래 일본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는 편이었고, 

40∼60  참가자의 경우 과거에는 일본 드라마를 즐겨 보았으나 재는 보고 있지 않은 경우 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주 시청시간은]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일본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간. 8시

나 9시? 에는 일본 드라마나 능을 보던 시간이었을 거 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걸 잘 

안 요, 그 시간 에. 그래서 그 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로 바  거죠. (H, 남, 64세)

그때(일본 내 <겨울연가> 방  당시)는 일본 드라마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 일본 드라마

17) <사랑의 불시착> 한 드라마 속 북한 마을의 모습이 쇼와 시 의 일본에 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평가가 있기

도 하지만, 북한의 모습이라는 에서 한국과 분리되기도 하고(フジテレビ, 2020, 5, 18) 세계 으로 유행하는 복고 코

드의 차원에서 기획된 스토리텔링으로서 한국 드라마의 기획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이승희, 2020).

18) <한자와 나오키(半沢直樹) 시즌 2>(TBS, 2020)를 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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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느라 바빴고..(E, 여성, 50세)

연구참가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자국의 드라마와 비교하며 한국 드라마의 리티가 일본 드

라마보다 좋다고 말했다.19) 그 이유로는 한국 드라마의 제작 규모가 크다는 이 공통 으로 언

되었다.

일본 드라마하고 비교해서 체 으로 호화로운 느낌이 들어요. 일본 화 같은 느낌으로 드라

마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랑의 불시착>에 북한 같은 장면에서도 굉장히 넓은 풀밭 같은 데를 

뛰어가는 씬들, 그런 게 일본에서는 없다고 해야 할까요? (B, 여, 24세)

일본의 최근 드라마하고 비교를 하면 (한국 드라마는) 체 인 얘기가 좀 더 크고 넓고, 를 

들어 주인공의 배경도 어느 부분만 하나 발췌해서 스냅사진처럼 는 게 일본 드라마라고 한다

면,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H, 남, 64세)

<사랑의 불시착>에 해 보도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 한 상당수가 한국 드라마의 제작 규

모와 자본의 투자, 기획력 등에 주목하고 있다. 를 들어 NNA에서는 <사랑의 불시착> 붐을 계

기로 2020년 10월 순부터 “한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인터뷰 시리즈를 진행 이다. 인

터뷰 시리즈의 개시를 알리는 첫 기획 기사는 CJ와 같은 제작사의 수직 구조가 만들어내는 제작

의 역량이나 한국 작가들의 능력에 주목한다(NNA, 2020, 10, 14). 이후 <사랑의 불시착>을 제

작한 ‘스튜디오 드래곤’ 표, <스카이 캐슬>, <밥 잘 사주는 쁜 나> 등을 제작한 ‘드라마하우

스’ 표, 넷 릭스 코리아 한국 콘텐츠 총  디 터 등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다. 한 “한국 

드라마에는 일본 하 드라마 정도의 산이 하나의 드라마에 들어간다”(TBS, 2020, 6, 30)는 

등 한국 드라마의 제작 규모에 주목한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의 만듦새에 한 우수한 평가  

제작 구조를 향한 심은 감정  호소력이나 로맨스 요소의 즐거움이 특징으로 악된 이 의 드

라마 한류에서는 잘 찰되지 않던 모습이다. 앞에서 언 한, K팝의 제작 시스템이 일본에 도입

19) 연구참가자 D의 경우 일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를 흉내 내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 로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 げるは恥だが役に立)>(TBS, 2016)를 언 했다. 사실 이 드라마와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한국 드라마인 

<이번 생은 처음이라>(tvN, 2017)는 오히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보다 이후에 방 된 작품으로 이 작

품을 표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연구참가자 D의 이러한 오해는 일본 수용자들에게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이 

더욱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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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양상과도 상통하게, 4차 한류는 드라마 콘텐츠 자체에 한 호응을 넘어 한국 드라마

의 제작 방식  시스템에 한 심과 수용이 극 으로 드러난다는 특징이 보인다.

한국 드라마의 규모가 커지고 질 으로 우수해졌다는 과 련하여, 일부 연구참가자들에

게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뿐 아니라 미국 드라마의 자리를 체했다는 도 주목할 만하다. 

원래 일본 드라마를 즐겨 보지 않고 신 미국 드라마를 더 선호했던 연구참가자들에게 한국 드

라마는 미국 드라마의 체재로 선택된다. 한국 드라마의 제작 규모가 커지고 타지성이나 장르

 장치가 강한 드라마들이 미국 드라마와 유사하다고 인식되면서도 미국 드라마보다 문화  근

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라는 장르가 확립이 다고 생각이 돼요. 미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이런 식으로. 

장르 으로 비슷한 수 이 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G, 남, 36세)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 드라마를 보는 양이 굉장히 었어요. 어 든 한국 드

라마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아시아인이잖아요. […] 비주얼 인 것도 

있겠지만 내용상 캐릭터, 성격이나 내용상으로도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A, 여, 18세)

그 에는 미국 드라마를 봤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미국 드라마는 

 안 보기 시작했구요. 배우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 한국 드라마가 연기력을 잘 알 수가 있

겠더라구요. (D, 여, 47세)

한국 드라마라는 장르가 확립되었다고 생각한다는 G의 발화는 한국 드라마에 한 리티 

담론을 압축 으로 담고 있다. 미권 드라마가 양과 질의 측면에서 특유의 성격  우수성을 바

탕으로 로벌하게 수용되듯, 일본 수용자들에게는 한국 드라마 한 로벌 SVOD 서비스 공

간 안에서 그와 등한 선택지로서 여겨지고 있다.

3) 한국 드라마를 통해 형성되는 젠더 담론

기존 일본 내 한류에 한 연구들의 궁극 인 질문은 한류의 정치  기능, 즉 한류가 한국의 국

가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정치  계에도 정  향을 미칠 가능성에 한 

것이었다. 한류 기에 이와 련한 정  연구 결과와 망이 많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 오히려 

한류가 지속될수록 문화와 정치의 역이 분리되며 한류의 정치성은 막연한 형태로 정되는 경

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참가자들 한 자신들의 문화  실천의 맥락으로 한일 양국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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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를 끌어온다거나 의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치와 문화를 분리함으로써 국가

주의  태도가 개입되지 않은 아래로부터의 문화 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희는 정치가가 아니니까 정치 인 어려운 것들은 잘 몰라요. 제가 실제로 한국에 갔을 때도 

굉장히 다들 친 하게 해주셨고, 한국을 제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한국 드라마 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좋아지겠죠. (A, 여, 18세)

국가  국가로서 정치  계는 바 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은 세 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

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G, 남, 36세)

한국 드라마가 지닌 정치성은 드라마의 서사나 설정 등 구체  텍스트가 문화  차원에서 

발휘하는 향력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한국 드라마에 한 일본 언론의 평가 에 드라마의 서

사가 사회에 유의미한 울림을 갖는다는 평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를 들어 <사랑의 불시

착>이 지닌 비개연 인 설정, 즉 북한에 불시착한 남한 여성이 북한의 남성과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에 해서도 <겨울연가>가 지녔던 신 인 우연성이라고 악하기보다는 실사회에 울림

을 갖는 타지성이라고 해석된다(中島恵, 2020, 5, 27; 西山里緒, 2020, 4, 22). 특히 코로나

19와 같이 구도 상치 못했던 상황이 실이 된 지  한국 드라마가 지닌 타지성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NHK <사랑의 불시착> 특집 방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베트

남에 있는 약혼자를 만나지 못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국경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사랑과 인류애를 <사랑의 불시착>에서 찾기도 했다.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화 <기생충>(2019), <조커(Joker)>(2019),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Chernobyl)>(HBO, 

2019)과 같은 맥락에 놓고 “허구가 실사회의 문제에 돌진”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西山里

緒, 2020, 4, 22).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메시지에 한 사회  해석은 아래에서 논의할 젠더  

차원에서 더 강화된다.

일본 미디어 보도에서도 본 연구의 심층면 에서도 최근 한국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들에 

한 정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의 여성 캐릭터들이 “자립의 여성”이라는 표 과 함께 인상 이라고 평가되었다. 로맨스물 속 여

주인공이더라도 남성에게 의존하고 남성의 보호 안에 놓인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오히려 남성이 처한 기를 해결해주기도 하는 여성 캐릭터들이 일본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캐릭터로 인식되고 있다. 한 이러한 캐릭터의 속성은 한국인에 한 이미지와 직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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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로맨스 드라마는 특히 여자들이 자립한 캐릭터가 많다고 해야 할까요? 좀 기가 센 캐릭

터가 많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 기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여성들이 다들 자립  여성이라는 

캐릭터가 많아서, <이태원 클라쓰>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들 확실하게 본인 힘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여자 캐릭터들이 나오고요. 연약한 여자들은 많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G, 

남, 36세)

한국 여자 배우들 정말 딱 보기에 무 쁘시잖아요. 일본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자

분들 기가 센 것 같아요. 세고 멋있어요. 멋있어서 그게 쁜 걸로 이어지는 거 요. 일본 드라

마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좀 연약하거든요. […] <사랑의 불시착>에 손 진 씨가 연기했던 배

역이랑 <태양의 후 >에 여자 주인공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여자 이미지에 딱 맞습니다. 강

하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센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둘 다 커리어우먼이고. (B, 여, 24세)

(좋아하는 캐릭터는) <이태원 클라쓰>의 ‘이서’요. ‘새로이’의 상 역인 여자인데 계속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잖아요. […] (일본 여성 캐릭터 에) 강한 여자라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은 

본 이 없거든요. (C, 여, 31세)

이런 양상은 <겨울연가>나 <미남이시네요>에서 여성 수용자들이 느낀 즐거움과는 다른 양

상이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보았듯이 <겨울연가>는 남성의 순애보 인 사랑과 보호를 받는 

통  여성상을 그려냄으로써 노스탤지어 인 호소력을 지녔었다. 한 홍지아(2010)는 <미남이

시네요>를 보는 여성 수용자들의 즐거움에는 탈권력  이성애 계에 한 동경도 있지만 기존

의 남녀 성역할 구도 속에서 남성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순정만화  감수성이 작동한다고 분

석했다. 그러나 4차 한류에서 언 되는 한국 드라마에 해서는 그와 반 로 당당하고 강한 여성 

캐릭터들이 주목을 받으며, 일본 수용자들은 이를 신선하고 동경할 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립의 여성과 함께 남성상에 한 담론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사랑의 불시착>이 

재 하는 내용에 한 일본 언론 보도  평론에서 필수 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남

주인공인 리정 ( 빈 분)의 남성성이다. 여성학 연구자이자 기자인 게 지부(Renge, 

2020, 4, 14)는 리정 에 해 “포스트 #MeToo 시 의 히어로 상”이라고 표 하며 <사랑

의 불시착>의 스토리텔링이 보여주는 젠더 역학의 미래를 망했다. 그동안 여성을 지키

는 역할을 맡아온 통  남성다움이라는 것이 ‘독소  남성성(toxic masculinity)’을 형성

하고 있었다면, 리정 이 보여주는 남성다움이란 여성의 의지와 삶의 방식을 존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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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여주인공 윤세리(손 진 분)에게 ‘해독제’의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다. 한 연애/여성 

문제 련 칼럼니스트인 스즈키 스즈미(鈴木涼美, 2020, 7, 1) 역시 리정 을 ‘무해한 남성’

이라고 비평했다. 부정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남성과 달리 ‘남자의 물(男泣き)’을 

보여주는 리정 은 ‘ 물은 여성의 무기’라는 편견을 깸과 동시에 ‘ 의 일하는 여성’이 

요구하는 이상  남성상을 보여 다고 말한다. 한류 기 한국 드라마의 요한 인기 요

인이었던 순애보의 정서는 이러한 경향 속에서 재해석되기도 한다. 기존 논의 속에서 

<겨울연가>가 남녀 계의 섹슈얼리티를 부각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은 세 가 성

으로 개방되어 가는 변화 속에서 년 세 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과거의 유교  가치처

럼 독해되었다. <사랑의 불시착> 한 여 히 남녀 계의 섹슈얼리티를 부각하지 않으며 

연구참가자들 한 여 히 ‘순애보’를 한국 드라마의 주요한 특징  매력으로 꼽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순애보의 정서는 과거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 즉 포스

트 미투 맥락의 새로운 가치로 재평가된다.

더 나아가 여성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지녔던 종래의 한국 로맨스 드라마와 달리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쓰> 등은 남성 수용자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기에20) 드라마가 지닌 

젠더  함의 한 더욱 보편 으로 수용될 기회를 갖는다. 일본 내 한국 드라마 수용은 체로 

젠더화된 수용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일본 남성 수용자는 팬덤 역 바깥에 있기에 

가시화되지 않거나, 때로는 립 인 구도 속에서 여성들의 드라마 수용을 비 하거나 반한류의 

태도를 취하는 주체로 가시화되는 경우가 많았다(김수정, 2014; 황성빈, 2014; Hayashi, 

2004). 그러나 4차 한류 속에서는 남성 수용자의 존재가 비교  가시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

역할 담론에 한 남성 수용자의 인식 변화가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 로 NHK 방송에서는 <사

랑의 불시착>을 보고 자신의 가부장성을 성찰하는 년 남성 시청자의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고, 

연구참가자 G, H 한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남성 캐릭터로부터 일본 남성은 갖지 못한 정  

남성성을 찾아내기도 했다. 비록 이것이 ‘남성의 순애보’, ’친 한 남성’, ‘기사도 정신’과 같이 남

성 심 으로 해석된 가치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으나 자신 는 일본 남성들이 수행하는 남성성

을 비교하여 성찰해볼 남성성 각본을 갖게 되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에 한 진정한 행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 남자들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20) 일례로, 오리콘 뉴스(2020, 9, 18)는 <사랑의 불시착> 시청자 143명(남성 69명, 여성 74명)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드라마에 한 호감을 표한 남성이 97.1%로 여성의 경우보다 1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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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요. (G, 남, 36세)

조  부끄러운 얘기이긴 한데 와이 랑 딸이랑 희 셋이서 얘기를 할 때 ‘일본에는 이런 남자 

없다’, ‘ 런 남자를 찾아내라’ 이런 얘기를 하죠. (H, 남, 64세)

물론 이러한 수용자 반응  평론을 바탕으로 재까지 언 된 최근의 한국 드라마들이 성

평등 인 차원에서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많은 젠더 불평등  

여성 오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문화권의 수용자들에게는 폭력 으로 인식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21) 그러나 일본의 수용 맥락 안에서 한국 드라마는 유의미한 성평등 메시지

를 지닌 것으로 해독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성평등에 있어 다소 보수 인 국가로, 미투 운동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 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2017년 기자인 이토 

시오리가 자신이 경험한 권력형 성범죄를 폭로하면서 미투 운동으로 나아가는 문제의식이 형성

되었고 법정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일본 사회는 젠더 감수성을 개선할 만한 기를 마련했다(양

아람․이행선, 2019). 강력한 운동의 형태로 개되지는 못했지만 페미니즘이 조 씩 부상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한국은 상 으로 진보 인 젠더 감수성을 지닌 사회로 표상되는 것으로 보

인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밥 잘 사주는 쁜 나> 등의 드라마들을 다루는 언

론 보도들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82년생 김지 >22)이나 ‘#MeToo’를 맥락으로 끌어오는 

등 한국 드라마가 젠더 정치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해석했고(西山里緒, 2020, 4, 

22; 渥美志保, 2020, 12, 13), <사랑의 불시착>은 “미투를 경험한 한국 사회가 몇 보 앞서 그려

낸 타지”(Renge, 2020, 4, 14)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즉, 한국 드라마의 젠더 재

에 한 새로운 인식이 페미니즘 련 사건  언어들과 함께 배치되면서 한국 문화는 젠더

정치  측면에서의 새로운 표상을 획득하고 있다.

일본 수용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성평등의 시 가 요구하는 남성과 여성에 한 구체

인 상을 찾고 있다. 문화를 통해 매개되는 한국의 이미지가 연성화  비정치화되었다거나 한

21) 이는 다른 국가의 수용자들을 상으로 진행한 심층면 (미출간 상태)에서 발견된 내용이다. 한국 드라마에는 남편

이 아내를 때리는 장면이나 직장에서 여성이 남성 상사의 폭언을 견디는 내용이 많다는 들이 공통 으로 반복 지 되

었다.

22) 후쿠시마 미노리(福島みのり, 2020)는 <82년생 김지 >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자 일본 계간지 <문 >에서 

‘한국, 페미니즘, 일본’이라는 특집을 꾸리기도 할 정도로 이른바 ‘K-문학’이 일본의 페미니즘 담론에 향을 주었음에 주

목한다. ‘젠더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어 버리는 일본 사회의 빈곤한 페미니즘 담론 구조 속에서 일본 여성들은 

<82년생 김지 > 속 한국 여성의 체험에 공감하며 자신들을 변할 언어를 찾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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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양국 간의 정치  계 개선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콘텐츠가 지닌 정치

성은 이 게 문화 인 측면에서 정 인 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한국 콘텐츠가 보편 으로 

즐길 수 있는 일상 문화로서 확장됨에 따라 그 의의는 더 커진다고도 할 수 있다. 한류 기 단계

에서 제기되었던 동아시아 국  공론장의 가능성은(하야시 카오리, 2004; Ma, 2005) 4차 한

류 속 페미니즘 담론과의 합 속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4차 일본 한류 내 로벌 SVOD 서비스를 통한 일본 수용자들의 한국 드라마 수용이 어

떠한 새로운 특성이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넷 릭스와 같은 로벌 

SVOD 서비스가 한국 드라마를 실시간에 가깝게 유통하는 환경 속에서 일본 수용자들은 다양한 

로벌 콘텐츠  신뢰할 만한 콘텐츠로서 한국 드라마를 선택하여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2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확장된 일본 내 한류의 향 속에서 쌓아온 친숙도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

이기도 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질  우수성 한 수용자들이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요소라는 이 

주목할 만하다. 즉, 한국 드라마에 한 리티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들어서며 

질 인 환기를 맞이한 한국 드라마는 스튜디오 제작 시스템과 넷 릭스 오리지  콘텐츠 등을 통

해 규모와 완성도의 측면에서 성장해왔고 그 변화를 일본 수용자들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 한편 한

일 간의 정치  계가 수년간 정  계기를 맞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한국 드라마 수용 경

험은 아래로부터의 문화 교류  상호인식을 진할 수 있다는 에서 정  가능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그 가능성을 한국 드라마 텍스트가 페미니즘  젠더  차원에서 진보  이정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을 통해서 타진해보았다. 이로써 일본 수용자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일본의 과거를 발견하

는 콘텐츠나 문화  근 성을 갖고 소비되는 트 디 콘텐츠를 넘어, 텍스트의 질  측면이나 메시지

의 측면에서 일본의 미래를 투사해보는 콘텐츠로 그 상을 바꾸어 가고 있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 ‘K’라는 기호를 내세우며 한류의 성과를 강조하는 양상이나 일본 내에서 

‘한류는 이미 끝났다’라는 인식과 같은 한류 기론은 모두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시 의 일본 

수용자들은 스스로 한류를 의식하거나 한국 애호가라는 정체성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한국 드라마

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시청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10여 년 부터 진 으로 한국 

콘텐츠의 무국 성  취향․소비 문화로서의 면모가 제기되어 왔고 “보편  문화로서의 탈한류”

(조규헌, 2021, 312쪽)가 논의되는 가운데 4차 한류라고 불리는 문화 상에서는 로벌 S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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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개로 이러한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새로운 한류는 일본의 소비 문화 속에, 로벌 문화 콘

텐츠 속에 희석되어서 개되고 있는 것이다. 로벌 SVOD 서비스의 성장이  세계 으로 

찰되고 있으며, 특히 넷 릭스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상이 높아지고 있는 재 이러한 수용 

논리의 변화는 비단 일본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리라 짐작된다. 로벌 SVOD 시장이 변화시키는 

세계 속 한국 드라마의 수용은 어떠한가는 앞으로의 한류 연구의 주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 담지 못했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으로 생겨난 세 가지 질문으로 

본고를 마무리하려 한다. 첫 번째는 스타 담론이다. 연구참가자의 일부 발화 속에서 드러나듯 한

국의 배우 한 한국 드라마 리티 담론의 요한 요소이다. 재 일본에 ‘욘사마’나 ‘근짱’에 비

견할만한 강력한 스타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거니와23) 본 연구의 연구참가자들  특정 배

우에 한 강한 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도 없었기에 본고에서 스타 담론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리티 담론의 일부로서 한국 스타에 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특

히 연구참가자들이 모두 한국 배우의 훌륭한 연기력이나 외모에 해 언 하는데, 이것이 타고난 

스타성이 아닌 ‘노력’의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24) 한국의 제작 시스템이 

일본 미디어산업의 주요 심사가 되고 이를 도입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K팝 아이돌들의 자기통

제와 자기통치, 경쟁과 노동에 한 담론, 실력을 시하며 평가하는 산업 논리(김수정․김수아, 

2015; 장인희, 2020; 홍지아․정윤정, 2018)는 일부 일본 수용자들에게도 익숙하게 받아들여

지는 내용일 것이다. 더불어 3차 한류의 주요한 콘텐츠로 언 되는 K뷰티는 한국 스타에 한 

이미지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매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을 고려하여 한국의 스타가 어떤 욕

23) ‘n차 한류’가 제기될 때마다 이른바 ‘한류 4  천왕’으로 한국 남성 배우들이 꼽  왔고 재는 빈, 박서 , 김수

, 박보검이 언 되고 있으나 배용 , 장근석과 등한 인기로 찰되지는 않는다. 그동안 한국 콘텐츠와 더불어 스타

들이 많이 소개되면서 팬덤이 분산되기도 했을 것이고 한 2020년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팬

미  등 스타와 팬 간의 물리  교류의 기회가 어든 것도 향이 있을 것이다. ( 련해서 연구참가자 D는 빈이 일본

에 오지 못한 탓에 심이 어 빈 팬클럽에서 탈퇴한 지인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24) 련 면  내용을 일부 옮겨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발화들에 주목하여 추가 인 스타 담론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 배우들은) 성형도 다 한 것 같아요. 그게 는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 은 그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성형을 해서 뻐지면 되지 않나요? (C, 여성, 31세)

    ‘팬서비스도 다르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 노력해서 몸을 가꾸고, 그런 걸 당연하

다고 생각하더라구요. (D, 여성, 47세)

    스킨 어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 운동해서 몸을 잘 리하는 것도 일본인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

고 먹는 것도 몸을 리하기 해서 굉장히 골라서 먹는 느낌 같더라구요. (F, 여성, 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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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가치를 내포한 의미복합체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 4차 한

류의 드라마 속 배우들은 스타로서보다 드라마 속 캐릭터로서 더 큰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 

빈, 손 진, 박서 , 김다미가 아니라 <사랑의 불시착의>의 리정 과 윤세리, <이태원 클래스>의 

박새로이와 조이서로서 새로운 성 역할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한류 스타가 배

용 , 장근석으로서 스타가 되었던 것과는 구별되는 상이다. 이러한 상이 국가 간 스타의 왕

래가 어려운 코로나19 특수 상황의 효과인지, 더 복잡한 셀러 리티/스타 생산  수용 논리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스스로 강력한 팬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다양한 수용자를 연구 상으

로 포함하고자 했으나 연구 참가에 극성을 드러내는 이들을 우선 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

국 콘텐츠에 한 호감도가 높은 이들이 과표집되었다. 여러 문화권에서 한국 콘텐츠가 특정 집

단의 하 문화  향유에만 그치지 않고 보편  로벌 문화로 확장되는 일로에 있는 재, 한국 

콘텐츠와 다양한 계를 맺고 있는 수용자들을 분석 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포기한 수용자, 팬 커뮤니티에서 탈퇴한 수용자에 한 연구는 한국 문

화와 해외 수용자 사이의 새로운 역학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일본 미디어산업이 한국 드라마 제작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는 상의 

연장선에서 4차 한류의 특징을 논의해볼 만하다. 아직 본격 인 분석이 이루어진 은 없지만, 최

근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극 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 연구가 발견한 한국 드라마 리티 담론과 연계된 움직임이라고 생각된다. 과

거에는 한국이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수입했지만 이제는 그 방향이 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을 화한 것은 한일 공동으로 제작, 방 된 < 로듀스48>(Mnet, 2018)인 것으로 보인

다. 이규탁(Lee, 2019)은 일본의 인기 아이돌 그룹 AKB48이 K팝 아이돌 생산 시스템을 재 하

는 < 로듀스48>에 참여한 것을 두고, J팝이 K팝의 시스템을 흡수함으로써 그들이 지닌 한계를 

메우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019년 <Produce 101 Japan>, 2020년 <Nizi Project>, 그리

고 이를 통해 데뷔한 ‘JO1’과 ‘NiziU’는 보다 극 으로 한국의 로덕션 시스템을 도입한 시도

다.25) 즉, 4차 한류는 한국의 콘텐츠뿐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논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에 한 미디어산업 에서의 추가 인 찰과 분석이 요구된다.

25) <Produce 101 Japan>은 한국의 CJ ENM과 일본의 요시모토 흥업(吉本 業)이 함께 설립한 라폰 엔터테인먼트

가 기획, 제작을 담당하 고 아이돌 매니지먼트 반에 CJ ENM이 깊게 여하는 만큼, 권만 매해 제작된 국

과는 다르게 충실히 원작의 내용을 따라간다. JYP와 일본의 소니 뮤직과의 업으로 만들어진 <Nizi Project> 한 ‘일

본과는  다른 한국의 시스템’이라고 평가된다(NEWSポストセブン, 2020.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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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본 넷 릭스 종합 시청 순  1 를 기록한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하여 최근 한국 드라마들의 

일본 내 인기 속에서 4차 한류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내 한국 드라마 수용의 지형에 의미 있는 변

화가 진행 임을 추정  한다. 본 연구는 이 변화가 무엇보다 매체 환경의 변화에 의해 추동된다는 찰

에서 시작해, 이 변화의 구체  특성을 밝히기 해 넷 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일본 수용자들의 

경험에 주목한다. 로벌 시장을 상으로 하는 SVOD 서비스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사랑의 불시

착>을 비롯한 ‘새로운 드라마’가 일으킨 변화라고 설명되는 일본의 4차 한류의 새로운 은 무엇인가? 즉, 

재 로벌 SVOD가 매개하는 드라마를 보는 일본 수용자들에게 한국 드라마 수용은 어떤 경험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해 본 연구는 넷 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이용하고 있는 10∼60  일본인 남녀 수용자 8

인을 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했다. 로벌 SVOD 서비스가 한국 드라마를 실시간에 가깝게 유통하는 환

경 속에서 일본 수용자들은 다양한 로벌 콘텐츠  신뢰할 만한 콘텐츠로서 한국 드라마를 선택하여 수

용하고 있다. 이것은 2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확장된 일본 내 한류의 향 속에서 쌓아온 친

숙도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이기도 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질  우수성 한 수용자들이 요하게 인식하

고 있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 즉, 한국 드라마에 한 리티 담론이 형성되고 있

는 것이다. 한 한일 간의 정치  계가 수년간 정  계기를 맞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한국 드

라마 수용 경험은 아래로부터의 문화 교류  상호인식을 진함으로써 정  가능성을 지닌다. 한국 드

라마 텍스트가 페미니즘  젠더  차원에서 진보  이정표를 제공하고 있다는 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써 일본 수용자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일본의 과거를 발견하는 콘텐츠나 문화  근

성을 갖고 소비되는 트 디 콘텐츠를 넘어, 텍스트의 질  측면이나 메시지의 측면에서 일본의 미래를 투

사해보는 콘텐츠로 그 상을 바꾸어 가고 있다.

핵심어 : 한국 드라마, 한류, 넷 릭스, 일본 수용자


